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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緖 言)

1972年 정월(正月) 벽두(劈頭)에 뜻밖에도 동국정운(東國正韻) 초간완질본(初刊完帙本) 6

권(卷) 6책(冊)이 발굴되어 학계(學界)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고, 특히 국어학계(國語學界)와 

서지학계(書誌學界)를 자못 흥분케 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韓國) 문화상(文化上) 가장 찬란(燦爛)하게 빛을 내고 있는 훈민정음(訓民正

音)의 창제(創製) 원리(原理)와 그 배경(背景)을 연구(硏究)하는데 있어서 밑받침이 되는 귀

중(貴重)한 자료(資料)이며 우리 조상(祖上)의 슬기로운 예지(叡智)를 표상(表象)하는 대표적

(代表的)인 국보급(國寶級) 문화유산(文化遺産)의 하나이다. 장장(長長) 오백여년간(五百餘年

間) 그 완질본(完帙本)이 나타나지 않아 진작 인몰(凐沒)되었던 것으로 아예 체념(諦念)했고, 

일실(逸失)된 권제(卷第) 2∼5 4책(冊) 소수(所收) 내용(內容)의 재구(再構)와 복원(復元)1)에 

있어서도 이론(異論)이 제기(提起)되어 그 시비(是非)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터에, 돌연 완

질본(完帙本)이 발굴되었으니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이 완질(完帙) 초간본(初刊本)은 연초(年初)에 걸쳐 건국대학교도서관(建國大學校圖書館) 

사서과장(司書課長) 손성우씨(孫成祐氏)와 동교(同校) 박물관장(博物館長) 김석순씨(金錫淳

氏)가 함께 원소유자(原所有者)인 침교만씨(沈敎萬氏)를 강릉자택(江陵自宅)으로 수차(數次) 

내왕(來往)하면서 실사(實査)한 끝에 초간본(初刊本)임을 알아내고 구입(購入)함으로써 학계

(學界)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필자(筆者)는 이것이 지상(紙上)에 발표(發表)되기 1주일전(週

日前)에 손성우과장(孫成祐課長)의 호의(好意) 초간(初刊) 진본(眞本)임을 확인(確認)할수 있

는 기회(機會)를 가졌던 것이다. 또 발표(發表)된 직후(直後)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의해서도 정식(正式)으로 임창순(任昌淳) 이동환(李東歡) 및 필자(筆者)에게 그 조사(調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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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委囑)되어 재사(再査)하는 기회(機會)를 가졌었다. 그 결과(結果) 일차적(一次的)으로는 

그 실물(實物)을 보다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조사(調査)하였고, 이차적(二次的)으로는 고

(故) 전영필씨(全瑩弼氏) 구장(舊藏)이며 전성우씨(全晟雨氏)의 현장(現藏)인 권제(卷第)106 

영본(零本)과도 비교(比較) 대조(對照)하여 동일(同一)한 초간본(初刊本)임을 확인(確認)하였

으며, 제삼차적(第三次的)으로는 그 문(問)의 비장자(秘藏者)인 침교만씨(沈敎萬氏)를 자택

(自宅)으로 방문(訪問)하여 그 전래(傳來)와 관련(關聯)된 제사항(諸事項)을 알아보고 아울러 

기타(其他)의 비장전적(秘藏典籍)까지도 조사(調査)하였던 것이다.

본(本)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음운학적(音韻學的)인 연구(硏究)에 관하여는 여러 국어학자

(國語學者)들이 심오(深奧)하게 연찬(硏讚)하여 논문(論文) 또는 단행본(單行本)으로 이미 발

표(發表)하였으며, 한편 우리 조사자(調査者)들은 이 분야(分野)에 대하여 문외한이기 때문

에 다만 서지학적(書誌學的)인 측면(側面)에서 그것이 초간본(初刊本)임을 고증(考證)하는데 

치중(置重)하였다. 그 조사(調査)한 바의 내용(內容)을 이에 약기(略記)하여 보고서(報告書)

로 대신하거니와, 이것이 기사(旣巳) 발표(發表)된 제음운학적(諸音韻學的) 고찰(考察)에서 

전혀 언급(言及)하고 않았거나 소홀히 하였던 서지학적(書誌學的) 고찰(考察)의 한 모퉁이를 

깁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2. 전래(傳來)의 경위(經緯)

이 초간(初刊)의 완질본(完帙本)은 강원도(江原道) 강릉시(江陵市) 홍제동(弘濟洞) 181―1

번지(番地) 거주(居住)의 침교만씨댁(沈敎萬氏宅)에 대대(大帶)로 습장(襲藏)되어 온 것이다.

구장자(舊藏者)인 진주심씨가문(眞珠沈氏家門)은 그 원조(遠祖)가 여조(麗朝)의 문림낭(文

林郞) 심적충(沈迪冲)이고, 2)그의 사세(四世)인 신재(信齋) 심한(沈漢)은 고려(高麗) 공민왕

(恭愍王)때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조사(朝仕)한 바 있었는데 그가 동왕(同王) 10年에 영동

(嶺東) 삼섭부(三涉府)에 퇴거(退居)함으로써 강원도(江原道)와 영세(永世)의 지연(地緣)을 

맺게 된 것이다.3)

진주(眞珠)는 삼섭(三涉)의 고호(古號)이나 유명(遺命)에 따라 자손(子孫)이 이를 본관(本

貫)으로 정한 것이다.4)

그런데 이 동국정운(東國正韻)은 후술(後述)하는 바와 같이 세종(世宗) 29年(1447) 9月에 

편찬완료(編纂完了)되어 그 익년(翌年) 11月에 반포(頒布)되었으니, 이것이 심씨가문(沈氏家

文)으로 토집(菟集)된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조(李朝)에 있어서의 심씨가승(沈氏家乘)

을 먼저 살펴볼 필요(必要)가 있다.

이조(李朝)에 들어 와서 심씨가문(沈氏家門)에서는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1487∼

1540)의 부친(父親)인 심준(沈濬)이 진사(進士)에 급제(及第)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郞)까지 

역임(歷任)한 바도 있었으나, 5) 크게 가문(家門)을 빛나게 한 것은 어촌(漁村)이 그의 형

(兄)6)인 동해낭옹(東海浪翁) 심언경(沈彦慶)과 함께 관계(官界)의 고위요직(高位要職)에서 

활약(活躍)함으로서 비롯한다. 언경(彦慶)은 중종(中宗) 11年(1516)에 문과(文科) 급제(及第)

하여,7) 관(官)이 삼사(三司)의 요직(要職)을 거쳐 예조판서(禮曹判書) 좌(左)∙우(右) 찬성

(贊成)8)에 이르렀던 분이다. 언광(彦光)은 중종(中宗) 2年(1507)에 사마(司馬) 그리고 동왕

(同王) 8年(1513)에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여 그 해에 한림(翰林)의 검열(檢閱)에 천입

(薦入)된 이후(以後) 병(兵)∙예(禮) 양조(兩曹)의 좌랑(佐郞),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 

예문관(藝文館)의 응교(應敎)를 거쳐 동왕(同王) 25년(1536) 이후(以後)는강원도관찰사(江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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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觀察使), 대사성(大司成), 대사간(大司諫) , 대사헌(大司憲), 공(工)∙이양조판서(吏兩曹判

書), 의정우부참찬(議政右府參贊) 등을 두루 역임(歷任)한 분이다.9) 특히 언광(彦光)은 중종

(中宗) 32年(1537)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재임시(在任時) 명(明)의 정(正)∙부사(副使) 공용

경(龔用卿)과 오희맹(吳希孟)의 내조(來朝)을 맞아 접반(接伴)으로서 창수(唱酬)하여 교유(交

遊)했을만큼 시문(詩文)이 능(能)하였다.10) 그러하기에 정사(正使)는 그에게 「경호어촌(鏡

湖漁村)」의 사자편액(四字扁額)과 화선(畵扇)에게 오율(五律)을 써서 증여(贈與)하였고, 부

사(副使)는 「해운소정(海運小亭)」의 四字扁額과 이절(二絶)의 시(詩)를 쓴 환선(紈扇)을 기

증(寄贈)하여 특히 그와의 친분(親分)을 기념하였던 것이다.11) 지금도 위의 편액(扁額)과 환

선(紈扇)이 경포대(鏡浦臺)의 입구(入口)에 자리잡은 그의 은퇴정자(隱退亭子)에 간직되어 

있음을 실사(實査)하였다. 

위에서 든 세 인물(人物)이 이조전기중(李朝前期中) 심씨가문(沈氏家門)에서 활약(活躍)했

던 분들이니, 본(本)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입수(入手)도 필시는 그 중(中)의 어느 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다행히도 동국정운(東國正韻) 각책(各冊)의 말미(末尾)「망서정

(望西亭)」의 묵서(墨書)가 있고 그 중(中) 특히 제(第)1책(冊) 말미(末尾)에 첫 여지(餘紙) 

이면(裏面)「책주망서정(冊主望西亭)」의 식어(識語)가 있다.「책주망서정(冊主望西亭)」은 

정자명(亭子名)을 책주(冊主)의 별칭(別稱)으로 사용(使用)한 것이니 그 정자(亭子)를 누가 

지었는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진주세고(眞珠世稿)의 어촌공도비명(漁村公道碑銘)에 「가정경인(嘉靖庚寅) 축해운정(築海

雲亭) 이위퇴휴지별업(以爲退休之別業) 십칠년무술(十七年戊戌) 작망서정(作望西亭)」이라 

있다. 가정경인(嘉靖庚寅)은 중종(中宗) 25年(1530)이며, 바로 어촌(漁村)이 강원도감사(江原

道監司)로 부임한 바 있는 해에 해당(該當)한다.12) 그 해 그는 후일(後日)의 퇴휴처(退休處)

로서 해운정(海雲亭)을 축성(築成)하였고 또 가정(嘉靖) 17年무술(戊戌) 즉 중종(中宗) 33年

(1538)에도 망서정(望西亭)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중종(中宗) 33年은 어촌(漁村)이 김안로

(金安老)를 인진(引進)하였다는 이유(理由)로 연좌(連坐)되어 대신(臺臣)의 핵척(劾斥)을 받

고 파직(罷職)되었던 해이다.13) 그러니까 망서정(望西亭)은 이 때 그가 향리(鄕里)에 돌아와 

손수 짓고 은퇴생활(隱退生活)을 했던 정자(亭子)이며, 그런 까닭에 자기(自記)의 별칭(別稱)

으로 삼고 책에 자서(自署)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초간(初刊)의 동국정운(東國正韻)이 심씨(沈氏)의 가장으로 된 것은 어촌(漁

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입수시기(入手時期)는 그가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여 한림

(翰林)의 검열(檢閱)에 천입(薦入)되었던 중종(中宗) 8年(1513)에서 파직(罷職)되어 귀향(歸

鄕)했던 중종(中宗) 33年(1538) 사이이고, 그 기간중(期間中)에서도 그가 고위관직(高位官職)

에 있었을 무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自記)의 소유(所有)임을 표시한 「책주

망서정(冊主望西亭)」은 파직후(罷職後)  귀향(歸鄕)하여 망서정(望西亭)을 짓고 은퇴생활

(隱退生活)을 하다가 서거(逝去)했던 중종(中宗) 35年(1547) 사이에 자서(自書)한 것으로 여

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운(正韻)이 간행(刊行)된 이후(以後) 약(約) 80년간(年間)은 어

디에 묻혀있다가 그에 들어 갔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길이 없다.

이 어촌(漁村)의 수탁본(手凙本)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보(家寶)로서 전래(傳來)되어온 

것은 그 후(後) 학문상(學問上)으로 가풍(家風)을 이어온 후예(後裔)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물론이다. 어촌(漁村) 이후(以後) 손꼽을 수 있는 인물(人物)로서는 그의 오세손(五世孫)인 

의곡(義谷) 심징(沈澄)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는 우암(尤菴)은 사사(師事)하여 학문(學問)을 

닦았고 어촌선조(漁村先祖)의 복직신원(復職伸冤)14)에 힘썼던 분이다. 장서중(藏書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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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병풍서(尤菴屛風書)」가 이채(異彩)를 띠고 있는 것도 그가 우암(尤菴)의 문인(門人)

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인물(人物)은 월포(月圃) 심능규

(沈能圭)(1790∼1862)이다.15) 그의 저술(著述)로서는 「월포집(月圃集)」의 수고본(手稿本)

과 「인경(仁經)」16)이 있으며, 장서중(藏書中)에는 그의 별호(別號)인 「신천당(信天堂)」

이 날인(捺印)되어 있는 수탁본(手凙本)이 있다. 이를테면 을해자본(乙亥字本)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미완질(未完帙))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벌(文閥)의 명가(名家)이었기에 그

간 외침(外侵)과 내환(內患)이 잦았음에도 우리 민족(民族)의 국보급(國寶級) 문화유산을 오

늘에 고이 유전(遺傳)시켜 주었던 것이니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를 

심씨조상(沈氏祖上)의 영전(靈前)에 삼가 경의(敬意)를 표한다.

3. 형태(形態)의 일반적(一般的) 기술(記述)

이 외형(外形)은 31.9×19.8㎝ 포배장(包背裝)이다. 포배장(包背裝)은 원대(元代)부터 등장

(登場)했던 장정(裝訂)이나17) 중국(中國)의 전적(典籍)에 있어서도 그 전래(傳來)가 희대하

니, 하물며 우리의 전적(典籍)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없는 희장(稀裝)속에 속한다. 표지(表

紙)는 두터운 종이 위를 올이 굵은 감색명주(紺色明紬)의 표의(裱衣)의 화려하게 장식(裝飾)

해서 아울러 보강(補强)을 기(期)하고있다.그 안쪽은 저지(楮紙)를 점속(黏屬)시켜 보강(補

强)하고 있으며, 표지(表紙)가 본문(本文)사이에 이엽(二葉)의 여지(餘紙)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여지(餘紙)는 풀로 붙인 포배장(包背裝)이 오래되어 서뇌부분(書腦部分)이 먼저 파손(破

損)되면 표지(表紙)의 안쪽에 덧붙이기 위한 예비적(豫備的)인 보강지(補强紙)의 구실을 한

다. 그것은 포배장(包背裝)이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장황(裝潢)되는가를 알면 곧 이해(理解)

될 것이다. 

겉장의 서구(書口)쪽 상단(上端)에는 길이 18.5㎝, 너비 4.3㎝의 백색명주(白色明紬)에 복

선(複線)의 광(匡)을 긋고 그 안에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표제(表題)를 판각(板刻)하여 

인쇄(印刷)한 題箋이 첩부(貼附)되어 있다. 그러나 그 題箋아래에 표시(表示)된 책차(冊次)의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만은 판각(板刻)하여 인쇄(印刷)한 것이 아니고 뒤

에 소장자(所藏者)가 묵서(墨書)한 것임을 감식(鑑識)할 수 있다.

책의 내부적(內部的) 형태(形態)의 세부사항(細部事項)은 다음과 같다. 

1) 광곽(匡郭)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그 크기는 반엽(半葉) 2, 3㎝×15.4㎝이다.  광곽

(匡郭)의 크기는 권제(卷第) 1본문(本文) 수엽(首葉)을 측정(測定)한 것이다.

2) 각계(各界)는 무계(無界)이다.

3) 행자수(行子數)는 본문(本文)이 매면(每面)에 7행(行) 11자(字)이고, 주(註)는 쌍행(雙

行)이다. 그러나 서문(序文)은 매면(每面)에 9행(行) 13자(字)이다. 

4) 판심(版心)에는 백구(百口) 내향묵어미(內向墨魚尾)가 있고, 상하(上下)의 묵어미(墨魚

尾) 사이에는 「정운(正韻)」의 판심제(版心題) 권차(卷次) 및 장차(張次)가 표시(表示)되어 

있다.

5) 판종(版種)은 고활자판(古活字版)으로서, 그 중(中) 서문(序文) 및 본문(本文)의 세주

(細註)는 정교(精巧)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이며, 본문(本文)의 국(國)∙한문(漢文) 대자

는 정각(精刻)한 목활자(木活字)이다.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는 이미 알려진 동활자(銅活字)

이므로 그 크기의 표시(表示)를 생략(省略)하거니와, 목활자(木活字) 한자(漢字)가 세로 1.8

㎝ × 2.0㎝, 넓이 1.8㎝ × 1.9㎝이며 한글로 1.8㎝∼2.0㎝, 넓이 1.5cm∼1.6cm이다.

4



6) 자체(字體)에 있어서 갑인자(甲寅字)에 대하여는 또한 그 언급(言及)을 생략(省略)하거

니와, 목활자(木活字) 대자(大字)는 진양대군(晋陽大君) 유 즉(卽) 세조(世祖)의 필적(筆跡)

을 자본(字本)으로 한 것이다. 활자(活字)에 있어서 그의 서체(書體)를 자본(字本)으로 한 것

으로서는 이것 외에도 병진자(丙辰字)18) 정축자(丁丑字)19) 및 갑인자(甲寅字)의 부족(不足)

을 보서(補書)하여 주조(鑄造)한 것20)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중(中) 본활자(本活字)의 자체

(字體)가 전존(傳存)하는 「법천보장(法泉寶藏)」21)의 세조진적(世祖眞蹟)과 대비(對比)하여 

볼 때 그의 필의(筆意)를 가장 혹사(酷似)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본문(本文)에 나타나 있는 묵개(墨蓋)의 음문(陰文)은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용(瑢)의 

자체(字體)를 방불케 한다. 그것은 그의 자체(字體)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주조(鑄造)한 경

오자(庚午字)와 비교(比較)해 볼 때 바로 그러한 신운(神韻)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22) 본서

(本書)를 편찬(編簒) 간행(刊行)할 때 그 당시(當時)의 동궁(東宮)(문종(文宗)) 더불어 진양

대군(晉陽大君) 유와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이 감장(監掌)의 역(役)을 맡아보았으니,23) 

당시(當時)의 명필가(名筆家)인 두 대군(大君)이 정성껏 글자를 쓰고 이를 자본(字本)으로 

목활자(木活字)를 만들었다함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다.

7) 지질(紙質)은 고절(藁節) 등의 다른 재료(材料)가 혼입(混入)된 열품저지(劣品楮紙)이

다. 세종(世宗) 16년(1434) 때부터 벌써 저(楮)의 소비량(消費量)을 절약(節約)하기 위하여 

고절(藁節) 모맥절(麰麥節) 죽피(竹皮) 마골(麻骨) 유목엽(柳木葉) 의이(薏苡) 등을 섞어 조

지(造紙)하였다고 전(傳)해지니,24) 이것도 그러한 재료(材料)가 다소 섞인 저지(楮紙)이다.

8) 각책(各冊)의 장수(張數)는 제(第)1책(冊)(예(禮)) 서(序)7장(張)(문장(文章)은 6장(장반

엽(張半葉)), 목록(目錄) 4장(張), 권제(卷第) 1 본문(本文) 46장(張), 제(第) 2책(冊)(악(樂))

에 권제(卷第)2 본문(本文) 47장(張) 제(第)3책(冊)(사(射))에 권제(卷第) 3본문(本文) 46장

(張), 제(第)4책(冊)(어(御))에 권제(卷第)4 본문(本文) 40장(張), 제(第)5책(冊)(서(書))에 권

제(卷第)5 본문(本文) 43장(張), 제(第)6책(冊)(수(數))에 권제(卷第)6 본문(本文)이 44장(張)

이 있고, 모두 합하여 277장(張)이 된다.

이 건국대학교도서관(建國大學交圖書館) 소장본(所藏本)을 이미 국보(國寶) 제(第)71호

(號)로 지정된 전성우씨(全晟雨氏) 소장본(所藏本)25)과 비교(比較)하여 동(同)∙이점(異點)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자(兩者)을 엄격하게 비교(比較)해 본 결과 1) 광곽(匡郭) 2) 계격(界格) 3) 행자수(行子

數) 4) 판심(版心) 5) 판종(版種) 6) 자체(字體) 7) 지질(紙質) 제(第)1, 6책(冊)의 장수(張數)

가 전혀 같음을 확인(確認)하였다. 한편 차이(差異)가 있는 점으로서는 1) 장정(裝訂)에 있어

서 건대본(建大本)은 명주(明紬)으로 장식(裝飾)하여 보강(補强)한 포배장(包背裝)인데 반

(反)하여, 전씨본(全氏本)은 고박(古樸)한 종이 표지(表紙)앞뒤에 대고 오침안정법(五針眼訂

法)으로 철장(綴裝)한 선장(線裝)이다.

2) 책 크기에 있어서 건대본은 31.9㎝×19.8㎝이며, 전씨본(全氏本)은 33.8㎝×20㎝이다.  전

자(前者)가 후자(後者)보다 다소 작다.

3) 제첨(題簽)에 있어서 양자(兩者)가 다같이 판각(板刻)에 의한 인쇄(印刷)이나, 그 서법

(書法)이 서로 다르다.

4) 책차표시(冊次表示)에 있어서 건대본(建大本)에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가 뒤에 묵서(墨書)되어 있다.

5) 전씨본(全氏本)의 권제(卷第)1 앞의 서문(序文) 수엽(首葉)「선사지기(宣賜之記)」의 주

인(朱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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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존(保存)에 있어서 건대본(建大本)은 간행(刊行)된 이후(以後) 소중하게 간직되어 책 

전체(全體)의 지장(紙張)이 깨끗하고 별로 퇴색(褪色)하지 않았으나, 전씨본(全氏本)은 자주 

이용(利用)했던 듯 수택(手澤)으로 인하여 별로 깨끗하지 못한 편이며 퇴색(褪色)의 도(度)

가 짙다.

이 양자(兩者)의 차이(差異)에 있어서 특히 주목(注目)케 하는 것은 책의 장정(裝訂) 및 

크기와 제첨(題簽)의 판각(板刻)이 서로 다르고, 「선사지기(宣賜之記)」가 하나는 있고 다

른 하나는 없는 점이다. 전씨본(全氏本)의 선장(線裝) 표지(表紙)는 워낙 오래되고 손때가 

묻어 고색(古色)이 사뭇 창연하며 책의 천지(天地) 단면(斷面)의 퇴색도(褪色度)가 서구(書

口)의 그것과 일양(一樣)함을 관찰(觀察)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대본(建大本)은 명주(明紬) 

표의(裱衣)에 의한 호화로운 포배장(包背裝)이기 때문에 전씨본(全氏本)에 비(比)하여 별로 

고박(古樸)한 느낌이 나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 제책(製冊)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표의

(裱衣)로 덮어싼 속의 후지(厚紙)는 매우 뻣뻣해서 그 강도(强度) 마치 볼지(紙)와 같은 느

낌도 든다. 한편 책의 천지(天地)와 서구(書口)의 단면(斷面)을 비교정사(比較精査)하여 보니 

천지(天地)의 그것이 재절단(再截斷)되어 퇴색도(褪色度)가 판이하게 다름을 확인(確認)하였

다. 더욱 중요(重要)한 사실(事實)로서는 일부(一部) 책배(冊背)의 표의(裱衣) 파손처(破損

處)를 통하여 책 몸의 서뇌부분(書腦部分)을 조사하여 보니 침안(針眼)의 흔적(痕蹟)이 있음

을 발견하였다. 그 침안(針眼)의 위치(位置)로 미루어 보면 본래 선장(線裝)으로 철장(綴裝)

되었던 것을 포배장(包背裝)으로 개장(改裝)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제첨(題簽)을 위해서 말한 바와 같이 양자(兩者)가 판각(板刻)에 의한 인쇄(印刷)이면서도 

서법(書法)이 서로 다르다. 이를테면 전씨본(全氏本)에 있어서 「정운(正韻)」을 건대본(建

大本)에 있어서는 「정운(正韻)」으로 각인(刻印)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두차례에 걸쳐 

판각(板刻)된 것임을 입증(立證)해 주는 것이다. 전씨본(全氏本)에 주인(朱印)된 「선사지기

(宣賜之記)」에 대하여는 실록(實錄)의 세종(世宗) 30年(1448) 11月 조(條)에 「頒東國正韻

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반동국정운우제도급성균관사부학당)」이라는 기록(記錄)이 있다. 그 

당시(當時) 동국정운(東國正韻)을 국내(國內)에 널리 반사(頒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전씨

본(全氏本)은 바로 그때 반사(頒賜)된 것 중(中)의 하나로 여겨진다. 조선조(朝鮮調) 초기(初

期) 간행(刊行)의 관판본(官版本)에 선사지기(宣賜之記)가 날인(捺印)된 것으로서, 필자(筆

者)가 현재(現在)까지 우목(寓目)한 것 중(中) 이것이 최고(最古)의 간본(刊本)이 된다. 내사

기(內賜記)가 없어 혹은 후세(後世)에 책 뚜껑을 갈아서 그 기록(記錄)이 없어진 것이 아닌

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표지(表紙)의 고박도(古樸度)와 제첨(題簽)의 자체(字體) 및 판각

(板刻)으로 미루어 보면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필자(筆者)가 우목(寓目)했던 두 번째

로 오래된 「선사지기(宣賜之記)」 소인(所印)의 조선조(朝鮮調) 초기(初期) 관판본(官版本)

으로서는 일본 족리학교유적도서관장(足利學校遺蹟圖書館藏)의 「고금역대십팔사략(古今歷

代十八史略)」10권(卷) 10책(冊)(완질(完帙)) 경오자본(庚午字本)26)이 있는데, 거기에도 내사

기(內賜記)가 없다. 이것은 단종즉위년(端宗卽位年) 즉(卽) 연표상(年表上)으로는 문종(文

宗)2年(1452) 8月에 「반사십팔사략(頒賜十八史略)∙고문진보(古文眞寶)」27)한 것 중(中)의 

하나로서,  그 원표지(原表紙) 내사기(內賜記)가 없어 혹은 기록(記錄)이 탈락(脫落)된 것이 

아닌가 여겨왔으나, 이번에 전씨본(全氏本)을 실사(實査)함으로써 조선조(朝鮮調) 초기(初期)

의 내사본(內賜本)에는 그 기록(記錄) 없이 반사(頒賜)된 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고 보면 전씨본(全氏本)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서지적(書誌的)인 지식(知識)을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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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以上)의 고찰(考察)을 종합(綜合)하여 보면 양자(兩者)는 본시 동시(同時)에 인출(印

出)된 것이며, 그 중(中) 전씨본(全氏本)은 먼저 장황(裝潢)되어 세종(世宗) 30年(1448)에 반

사(頒賜)된 것28) 중(中) 그 하나에 해당(該當)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當時)의 원형

(原形)을 그대로 유지(維持)해 온 현존(現存)의 유일(唯一)한 진적(珍籍)이 된다 건대본(建大

本)은 어느 정도(程道) 뒤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일차(一次)로 반사(頒賜)해 줄 

때 제책(製冊)하고 제첨(題簽)을 재각(再刻) 인출(印出)하여 붙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혹은 

다른 방식(方式)으로 분배(分配)되었을는지도 모르나 어떻든 뒤에 성책(成冊)된 것만은 틀림

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 뒤에 소장자(所藏者)가 천지(天地)를 절단(截斷)하

고 포배장(包背裝)으로 개장(改裝)한 다음 본시의 제첨(題簽)을 떼어서 붙였던 것으로 여겨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대본(建大本)은 당초(當初)의 원형(原形)을 개변(改變)하였고 「선사지기(宣

賜之記)」가 없는 점에서 전씨본(全氏本)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한 장(張)

의 탈락(脫落)과 파손(破損)도 없이 6권(卷) 전질(帙)이 완전무결(完全無缺)하게 보존(保存)

되어 온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가치(價値)가 높이 평가(評價)되는 진보(珍寶)라고 다짐할 

수 있다.

4. 편찬(編纂) 및 간행(刊行)

세종(世宗)은 25年(1443) 12月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제정(制定)하고 28年(1446) 9月에 

그 해례(解例)를 완성(完成)시켜 세상(世上)에 반포(頒布)하였는데, 동국정운(東國正韻)은 그 

정음(正音)이 반포(頒布)되었던 다음해인 세종(世宗) 29年(1447) 9月에 편찬(編纂)이 완성

(完成)되었다.29) 그러나 그 편찬(編纂)의 착수(着手)에 대하여는 확실(確實)한 기록(記錄)이 

전(傳)해지고 있지 않다.

실록(實錄)을 보면 세종(世宗) 26年(1444) 2月 병신조(丙申條)에 「이언문역운회(以諺文譯

韻會)」 운운(云云)의 구절(句節)이 있다.30) 국어학계(國語學界)에서는 이 운회(韻會)의 언역

(諺譯)을 원대(元代)의 웅충편(熊忠編)인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의 국역(國譯)이라 정

론(定論)을 내리고 있다. 동시(同時)에 그 국역(國譯)을 바로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編纂)

의 착수(着手)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31) 그것은 동국정운(東國正韻) 그 자체(字體)가 바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의 반절(反切)을 탐택(探擇)하여 우리 음(音)으로 실현(實現)될 

수 있도록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표음(表音)하고 그 정음(正音)의 체계(體系)에 따라 벌려 

놓은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한자본(漢字本)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를 

저본(底本)으로 삼고, 이에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을 적용(適用)시켰던 각종

(各種)의 국역문헌(國譯文獻)을 참고하여 권제(卷第) 2∼5의 재구(再構)와 복원(復元)이 가

능(可能)했던 것이다.32)

그런데 이에 관련되어 궁금한 것은 이 때에 국역(國譯)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가 

과연 간행(刊行)되었느냐 하는 문제(問題)이다. 이에 대하여는 세종(世宗) 26年(1444) 2月 

그러니까 이 운회거요(韻會擧要)의 국역(國譯)이 시작되던 달에 집현전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일파(一派)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제정(制定)은 물로 본(本) 운회(韻會)의 

국역(國譯)을 반대(反對)하기 위하여 올린 상소문(上疏文)에 있어서

「今不博探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己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

刻之 劇欲廣布其於天下 後世公議何如(금불박탐군의 취령이배십여인훈습 우경개고인기성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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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회무계지언문 취공장수십인각지 극욕광포기어천하 후세공의하여)」33)

운운(云云)과 같이 언급(言及)한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비로소 간행(刊行)한 기록(記

錄)이 나타난다. 즉(卽), 고인(故人)이 만든 운서(韻書)를 함부로 뜯어 고쳐 국역(國譯)하고 

공장(工匠) 수(數) 10인(人)을 모아 이를 간행(刊行)하여 광포(廣布)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보면 운회(韻會)의 국역(國譯)이 촉진(促進)되어 간행(刊行)이 이루어졌

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간행(刊行)에 관한 확실(確實)한 결과(結果)과 실록(實錄)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운회(韻會)의 국역(國譯)이 반절(反切)을 중세(中世) 중원음(中原

音)에 따라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표음(表音)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음(音)으로 실현

(實現)될 수 있도록 표음(表音)하였으니, 굳이 간행(刊行)할 필요(必要)가 없어서 안했기 때

문에 그 결과(結果)를 언급(言及)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기야 이러한 체제(體制)의 

작업(作業)으로서는 원서명(原書名)을 붙이기 곤란(困難)하니 부득기((不得己) 간행(刊行)하

지 못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체계(體系)에 따른 

개편작업(改編作業)으로 옮아 갔고 이것이 세종(世宗) 29年(1447) 9月 완성(完成)과 동시(同

時)에 비로소 간행(刊行)이 추진(推進)되었던 것이다.

동국정운(東國正韻)의 간행(刊行)에 관하여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의 29年 9月조(條)에 

「是月 東國正韻完成 凡六卷 命刊行 集賢殿應敎申叔舟奉敎序曰......(시월 동국정운완성 범육

권 명간행 집현전응교신숙주봉교서왈......)」34)

이라 있듯이, 편찬(編纂)이 끝나던 그 달에 즉시(卽時) 하명(下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記錄)이 있다 해서 ― 일반(一般)은 바로 그 해에 간행(刊行)이 완료(完了)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주(旣鑄)된 금속

활자(金屬活字)만을 사용(使用)하여 인출(印出)했다면 그 해에 넉넉히 필역(畢役)될 수 있음

을 물론(勿論)이나, 이 경우는 아마도 그 다음 해가지 미치어 필역(畢役)되었을 것으로 여겨

진다. 그것은 1) 국(國)∙한(漢)의 대자(大字)를 일일이 써서 자본(子本)으로 삼고 정성껏 활

자(活字)를 목각(木刻)하여야 했으니, 그 해의 9月에서 12月까지 즉(卽) 4개월(個月)사이에 

필역(畢役)이 어려웠을 것이고, 2) 만일(萬一) 그해에 인출(印出)이 완료(完了)되었다면, 세

종(世宗) 30年(1448) 11월조(月條)에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伋敎曰 本國人民 習熟韻己久 不可猝變 勿强交 使學

者隨意爲之(반동국정운우제도급성균관사부학당 급교왈 본국인민 습숙운기구 불가졸변 물강

교 사학자수의위지)」35)

라 있듯이 그 간본(刊本)이 근 1년후(年後)에 반사(頒賜)된 셈이 되어 공백기간(空白期間)

이 너무 길다. 세종(世宗)은 훈민정음(訓民正音)에 관련된 사업(事業)이라면 하여(何如)한 반

대(反對)라도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계속해서 촉진(促進) 시켰던 의지(意志) 굳은 왕(王)으

로서 반포(頒布)도 보다 빨리 했을 것임을 생각하며, 상필(想必) 그 필역(畢役)이 다음 해까

지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筆者)는 그 간행(刊行)의 시필기간(始畢

期間)을 여유있게 잡아 세종(世宗) 29年 9月에서 동왕(同王) 30年 11月 사이로 보는 것이다.

본서(本書) 편찬(編纂)의 토대(土臺)가 되었던 운회거요(韻會擧要)의 국역(國譯)에 참여(參

與)한 인물(人物)은 실록(實錄)에 의하면 「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

善老 李塏 敦寧府注薄姜希顔等詣議事廳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晋陽大君유 安平大君瑢 感掌其事 

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명집현전교리최항 부교리박팽년 부수찬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

령부주박강희안등예의사청이언문역운회 동궁여진양대군유 안평대군용 감장기사 품예단 상사

조중 공억우후의)」36)와 같이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이선로(李善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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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李塏) 강희안(姜希顔)의 6명(名)으로 되어 있고, 동궁(東宮)(문종(文宗)) 진양대군(晉陽大

君) 유 및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이 그 일을 감장(監掌)하는 소임을 맡았다.

그런데 그 작업(作業)이 동국정운(東國正韻)으로서 완성(完成)되었을 때 그 편찬(編纂)에 

동원(動員)된 인물(人物)들은 본서(本書)의 신숙주서(申叔舟序)에 의하면「爰命臣叔舟 及守

集賢殿直提學臣崔恒 守直集賢殿臣成三問 臣 朴彭年 守集賢殿校理臣李塏 守吏曹正郞臣姜希顔 

守兵曹正郞臣李賢老 守承文院校理臣曹變安 承文院副校理臣金會(원명신숙주 급수집현전직제

학신최항 수직집현전신성삼문 신 박팽년 수집현전교리신이개 수이조정랑신강희안 수병조정

랑신이현로 수승문원교리신조변안 승문원부교리신김회)」37)으로 되어 있다. 성삼문(成三問) 

조변안(曹變安) 김회(金會)의 세 학자(學者)가 더 추가(追加)된 셈이고, 이선로(李善老)가 이

현로(李賢老)로 되어 있다. 그 중(中) 성삼문(成三問)은 당시(當時)의 운학(韻學)에 있어서 

신숙주(申叔舟)와 더불어 가장 조예(造詣)가 깊은 학자(學者)인데 어째서 운회(韻會)를 국역

(國譯)할 때 빠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아마도 개인사정(個人事情)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조변안(曹變安)과 김회(金會)은 중국운(中國韻)에 정통한 학자(學者)로서 중국운학

(中國韻學)에 대한 고도(高度)한 지식(知識)과 중국음(中國音)에 대한 올바른 지식(知識)이 

필요(必要)하여 추가(追加)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데,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편찬(編纂)에 동원(動員)된 학자(學者)는 총(總) 9명(名)이

며 그 중(中) 주무(主務)를 맡아온 사람으로서는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을 비롯한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강희안(姜希顔) 이개(李塏) 이선(현)로(李善(賢)老)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주목(注目)케 하는 것은 이들 주동인물(主動人物)이 바로 훈

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있어서도 주축(主軸)을 이루었다는 사실(事實)이다.38) 그런 까

닭에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를 토대(土臺)로 편찬(編纂)한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한자

음(漢字音)의 체계(體系)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체계(體系)와 전혀 동일(同一)하게 이루어

졌던 것이다.

5. 문헌(文獻)의 가치성(價値性)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세종(世宗)이 당시(當時)의 한자음(漢字音)이 원칙(原則)에서 벗어

나 혼란(混亂)한 것을 보고 학문적(學問的)인 견지(見地)에서 운서(韻書)의 체계(體系)를 정

비(整備)하고 또한 우리 언어(言語)의 실체(實體)에도 맞도록 고문(古文)의 한자음(漢字音)을 

참고(參考)하여 새로운 한자음(漢字音)으로 바로잡은 운서(韻書)이다. 이와같이 본서(本書)는 

세종(世宗)이 우리의 언어체계(言語體系)에 따른 옛적의 운학체계(韻學體系)를 재구(再構)하

여 모든 방언(方言)이라든가 속음(俗音)을 바로 잡아 보고자 시도(試圖)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當時)의 현실음(現實音)을 적지 않게 인위적(人爲的)으로 개혁(改革)하였다. 그 결과

(結果) 이를 적극(積極) 반대(反對)하는 파(派)도 생겼지만, 한편 대군(大君)들 특히 그 중

(中)에서도 수양대군(首陽大君) 유 같은 이는 적극적(積極的)으로 지지(支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개혁(改革)된 한자음(漢字音)은 세종조(世宗朝)를 거쳐 세조조(世祖朝)에 전적

으로 사용(使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종(成宗) 12年(1481) 12月에 봉명찬(奉命撰)여 간

행(刊行)한 두시언해(杜詩諺解)39)와 동왕(同王) 20年(1489) 5月에 윤호(尹壕) 등이 신찬(新

撰)하여 간행(刊行)한 구급간역방(救急簡易方)40)에 이르러 그 표음법(表音法)이 자취를 감추

었고 연산군(燕山君) 2年(1496) 간행(刊行)의 육조대사법보단경진언관권공(六祖大師法寶壇經

眞言勸供) 등의 국역본(國譯本)41)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현실(現實)의 한자음(漢字音)사용(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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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되었으니 결국(結局)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편찬목적(編纂目的)이 여기서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만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국정운(東國正韻)이 지닌 가치(價値)가 상실(喪失)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그 자체(字體)가 지니 존재가치(存在價値)는 그대로 존속(存續)하는 것이니, 이를 요약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원리(創製原理) 및 그 배경(背景)의 연구(硏究)에 있어서 밑

받침이 되는 주요자료(主要資料)이다. 그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적용(適用)된 초성체계

(初聲體系) 23자모(字母)가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체계(體系)와 완전(完全)히 일치(一致)한다

는 점,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제정(制定) 사업(事業)과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

音)의 체계(體系)에 관한 연구(硏究)가 거의 동시(同時)에 진행(進行)되었다는 점, 훈민정음

해례(訓民正音解例)의 참여(參與)했던 주요인물(主要人物)이 곧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편찬

(編纂)한 인물(人物)이라는 점등 말하자면 양자(兩者)가 그 내용(內容)에 있어서 불가분(不

可分)의 밀접(密接)한 관계(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2) 세종(世宗)이 의도(意圖)했던 한자음(漢字音) 개신(改新)의 총체계(總體系)를 요연하게 

파악(把握)할 수 있고, 특히 그 서문(序文)에서는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을 

언급(言及)하고 있어 그 당시(當時)의 우리 나라 한자음(漢字音)을 연구(硏究)하는데 있어서 

유일(唯一)한 기본자료(基本者料)가 된다.

3) 세조조(世祖朝)의 편찬(編纂)인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등과 

세조조(世祖朝)의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간행(刊行)한 숱한 불경(佛經) 

국역본(國譯本)은 물론 일부(一部) 성종조(成宗朝)에 간행(刊行)된 국역본(國譯本)42)에 이르

기까지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을 적용(適用)하였으니,43) 이들 자료(資料)에

서 제기(提起)되는 어학적(語學的)인 문제(問題)의 해결(解決)에 있어서 기초자료(基礎資料)

가 된다.

4) 세조(世祖) 때 개신(改新)된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과, 연산군(燕山君) 

2年에 간행(刊行)된 육조대사법보단경 진언관권공(六祖大師法寶壇經眞言勸供)등에서 일신

(一新)된 현실(現實) 한자음(漢字音)과의 비교연구(比較硏究)는 물론, 우리나라의 한자음(漢

字音) 변천천(變遷史) 연구(硏究)에 있어서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된다.

5) 우리 나라의 한자음(漢字音)과 중국(中國) 및 일본(日本)의 한자음(漢字音)을 비교(比

較) 연구(硏究)하는데 있어서도 필수(必須) 불가결(不可缺)의 자료(資料)가 된다.

6) 그간(間) 권제(卷第) 1∙6의 잔본(殘本) 2책(冊)만이 유전(遺傳)되어 이동림(李東林) 유

창균(兪昌均) 양교수(兩敎授)가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를 토대(土臺)로 하고 동국정운

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을 적용(適用)시킨 여러 국역서(國譯書)를 참고(參考)하여 권

제(卷第) 2∼5 4책(冊) 소수(所收)의 내용(內容)을 재구(再構) 또는 복원(復元)시킨 바 있었

으나,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는 이론(異論)이 제기(提起)되어 논쟁(論爭)까지 일기도 했다.

그러던 중(中) 이번에 발견(發見)된 완질(完帙) 원본(原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문점

(疑問點)이 완해(完解)될 수 있게 되었으니 특히 이 완질(完帙) 초간본(初刊本)의 가치성(價

値性)이 크게 평가(評價)된다

7) 본서(本書)는 세종연간(世宗年間)에 인출(印出) 고활자본(古活字本)으로서 당시(當時)의 

왕자(王子) 출신(出身) 명필가(名筆家)인 진양대군(晉陽大君) 유와 안평대군(安平大君) 용

(瑢)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정성껏 만든 특이한 목활자(木活字)가 위주(서문(序文) 및 본

문(本文)의 세주(細註)는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이고, 또한 「선사지기(宣賜之記)」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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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捺印)되어 있는 현존(現存) 최고(最古)의 진귀(珍貴)한 관판본(官版本)이니 서지학적(書誌學

的)인 면(面)에 있어서도 그 가치(價値)가 크게 평가(評價)되는 자료(資料)이다.

6. 여언(餘言)

위에서 언급(言及)한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세종(世宗) 때 창제(創製)한 훈민정음(訓民正

音)으로 표음(表音)한 첫 시도작(試圖作) 의 우리 나라 한자운서(漢字韻書)이거니와, 아울러 

당시(當時)에 편찬(編纂)한 운서(韻書)로서는 그외(外)에도 2종(種)을 더 들 수 있다. 그 중

(中) 하나는 세종(世宗) 27年(1445) 정월(正月) 국역(國譯)에 착수(着手)하여 단종(端宗) 3年

(1445)에 인반(印頒)한 명(明)나라 홍무(洪武)정운(正韻)의 역훈(譯訓)이다. 이것은 현재(現

在) 전질(全帙) 16권(卷) 8책(冊) 중(中) 제(第)3∼16권(卷) 7책(冊)(신영임장(申英姙藏))의 

초간본(初刊本)이 보물(寶物) 제(第) 417호(號)로 지정(指定)되어 있으며,44) 산일(散逸)된 제

(第)1∙2권(卷) 1책(冊)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성통고(四聲通攷)이

다. 이것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내용(內容)을 찾기 쉽게 엮은 일종(一種)의 색인

(索引) 구실을 하는 운서(韻書)이나, 또한 찾아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이 통고

(通攷)의 내용(內容)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만 있으면 되는 것이나, 그래도 당시(當

時)에 착수되었던 운서(韻書)의 하나로서 이것이 나오면 세종(世宗) 때 편찬이 시작됐던 운

서(韻書)는 모두 갖추어지는 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민족예지(民族叡智)의 상징(象徵)이며 민족적(民族的) 얼의 표

상(表象)인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관심(關心)이 점고(漸高)되어 문화재(文化財) 알기, 찾기 

및 가꾸기 운동(運動)이 범국민적(汎國民的)으로 전개(展開)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즈음하

여 이들 숨어있는 운서(韻書)를 모두 찾아내고 아울러 조선조초기(朝鮮調初期)에 동국정운식

(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으로 국역찬수(國譯纂修)한 전적(典籍)도 모두 발굴하여 세종

(世宗)의 위업(偉業)을 길이 빛나게 하고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주체성(主體性)과 우수성(優

秀性)을 국내외(國內外)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72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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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 권지일 (東國正韻 卷之一) 

서문(序文) 수엽(首葉)의 선사지기(宣賜之記)

12



   주(註)

1)東國正韻에 관한 硏究는 日人 河野六郞敎授가 「朝鮮漢字音의 硏究」 및 「다시 東國正韻에 就하여」등의 論文

과 洪起文氏의 「正音發達史」에 의하여 開拓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李東林 兪昌均 南廣祐 金喆憲 등의 諸敎授

가 깊이 연찬하여 많은 論文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천착의 結果 第2∼5卷의 再構와 復元이 可能하였으며, 그 

力作으로서 兪昌均敎授의 「東國正韻硏究(復元篇)」 과 뒤이어 李東林敎授의 「東國正韻硏究(再構篇)」이 硏究篇과 

함께 刊行되어 國語學界의 脚光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細部的인 面에 있어서는 見解의 差異로 意見이 맞서기

도 하였는데, 이번에 6卷 6冊 完帙本이 발견됨으로서 그 異論이 풀리게 된 셈이다.
2)眞珠沈氏世稿二, 77張 前葉. 
3)上揭書一, 眞珠君信齊公神道脾銘
4)上揭書一, 「眞珠卽三陟故號 公遺命子孫傳貫焉」云云 參照. 
5)眞珠沈氏世稿一, 漁村公神道碑銘幷序. 
6)中宗實錄卷85, 32年 丁酉 7月 己丑條(35張 前葉) 「但沈彦慶(彦光兄也) 時爲右贊成」參照. 
7)號譜. 沈彦慶 參照. 
8)中宗實錄85, 32年 丁酉 8月辛亥條(42張 前葉) 上揭書卷 83, 31년 丙申 12月戊戌條(17張 前葉) 上揭書卷 85, 32년 

丁酉 10月乙亥條(101張 後葉) 
9)眞珠沈氏世稿一, 漁村公神道碑銘幷序 中宗實錄卷86, 32年 丁酉 12月 癸丑條(45張 前葉) 
10)眞珠沈氏世稿一, 漁村公神道碑銘幷序 .
11)漁村集(遺著) 木活字本 沈彦光 行狀 
12)眞珠沈氏世稿一, 漁村公神道碑銘並序庚寅條. 
13)中宗實錄卷87, 33年 戊戌 2月甲子∼丙寅條(4張前葉∼12張 前葉) 
14)眞珠沈氏世稿二, 義谷公行狀에 의하며 그는 京師의 北쪽 壯義洞에 살았으나, 漁村先祖의 復職伸寃에 從事하면서 

望西亭에 대하여 각별한 關心을 가졌다. 尤菴屛風書 以外에 이 亭子에 尤菴 書의 扁額이 있는 것도 그가 尤菴의 

門人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著書로서는 丁卵季秋 海雲亭 刊의 義谷遺稿 新鉛活字本이 있다.
15)眞珠沈氏世稿二, 月圃公墓碣銘幷序.
16)月圃公墓碣銘幷序에 의하면 仁經을 著述하여 五臺山史庫에 所藏하였다고 傳해지며, 그 一部가 敎萬後孫宅에도 

秘藏되어 있다.
17)眞國慶, 古籍版本淺說. 1957. p. 80. 劉國鈞. 中國書史簡編. 1958 p.74.  
18)千惠鳳. 內閣文庫의 韓國古活字本에 대하여 丙辰字本, 書誌學會 第3號 (1970) pp. 50∼52.
19)천혜봉. 丁丑字攷, 歷史學報 第35∙36合輯(1967) pp. 267∼291. 
20)世宗實錄卷 65, 16年 甲寅 7月丁丑條(4張 前葉) 
21)世祖가 信眉에게 보낸 宸筆尺牘으로서, 그間 俗離山 福泉寺가 「法泉寶藏」의 題名을 붙여 寶藏해 왔었으나, 日

政때 巷間으로 흘러나온 듯, 現在 任昌宰氏가 秘藏하고 있다. 또한 影寫本이 藏書閣에도 所藏되어 있음.
22)千惠鳳, 庚午字攷, 成大論文集 第13輯(1968) pp. 141∼160.
23)世宗實錄卷 103, 26年 甲子 2月 丙寅條(19張 前葉)
24)世宗實錄卷 65, 16年 甲寅 7月壬辰條(8張 前葉) 李圭景. 五洲衍文長散稿 건品辨證說 參照. 
25)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編. 국보도록 第2集 전적편 서울 1959. 
26)千惠鳳. 別離學校의 韓國古典에 대하여. 書誌學 第2號(1969) pp. 37∼38
27)端宗實錄卷 2, 卽位年壬申 8月戊辰條(16張 前葉) 
28)世宗實錄卷 122, 30年 戊辰 11月庚午條(29張 前葉)
29)上揭書卷 117, 29年 丁卯 9月 戊午條(22張 前葉)
30)上揭書卷 103, 26年 甲子 2月 丙申條(19張 前葉) 
31)李東林. 東國正韻硏究(硏究篇), 서울,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硏究室, 1970, pp. 8∼21.兪昌均. 東國正韻硏究(硏究

篇), 大邱, 螢雪出版社 1966. pp. 40∼48.  
32)李東林. 東國正韻硏究(再構篇), 서울,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硏究室, 1970, pp. 8∼21. 兪昌均. 東國正韻硏究(復元

篇), 大邱, 螢雪出版社 1966.
33)世宗實錄卷103, 26年 甲子 2月 庚子條(21張 前葉)
34)上揭書卷 117, 29年 丁卯 9月 戊午條(22張 前葉)
35)上揭書卷 122, 30年 戊辰 11월 庚午條(5張 前葉)
36)上揭書卷 103, 26年 甲子 2月 丙申條(19張 前葉)
37)東國正韻, 正統十二年丁卯九月 下澣通德郞守集賢殿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申叔舟......序 參照.
38)訓民正音, 正統十一年九月 上澣資憲大夫禮曹判書  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鄭麟趾......序 參照.
39)李丙禱. 杜詩硏究. 서울, 東國大學校, 1970. pp.39∼46.
40)成宗實錄卷 228, 20年 己酉 5月 丁亥(21張 前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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